
 

 
1. 성가대 소식 
 30 주년 기념 음악회에 합창곡 최종 선곡 

기도(Preghiera)   이태리 가곡   F.P. Tosti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Corro di Schiave Ebrei)   G. Verdi 
Ave Verum Corpus   성가    William Byrd 
Ave Maria    G. Caccini 작곡   최 병철 편곡 
그리운 금강산   우리민요   최 영섭 작곡 
옹헤야 (보리 타작)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신고산 타령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거제도 뱃노래   우리민요   김 희조 편곡 

  Gloria          4 곡             Vivaldi 

2. 가족 동정 

 

• 최 주남 예루니묘 형제님과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7/30-8/6 까지), 신행주 요세피나자매님 

(7/30-8/5 까지), 박 진아 안젤라 자매님(8/3-8/23 까지) 여행을 떠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 윤안도 요셉형제님이 7/29 아침 약 2 주간의 여정으로 서울로 출장을 떠나십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일 원만히 잘 지내고 건강히 기쁜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30 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워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보시기에 좋은 음악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참된 부자” “연중 제 18 주일 (다해)”  2007 년  8 월 5 일 

복음 묵상;  루카 12,13-21 코헬 1,2; 2,21-23 콜로 3,1-5. 9-11 

하느님의 창조물인 모든 재화는 인간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된 모든 

재화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며,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공동 선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때로는 쓰고 남은 재화뿐 아니라 자신에게 요긴한 것까지도 나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말씀대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부자가 되느냐, 하느님 앞에서 부자가 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 독서의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현세적인 것을 죽이고 “저 위에 있는 것”, 즉 천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군종 김 민철 신부님 강론 중에서) 



[[루가 12,13-21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아무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시고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 윌리엄 A 메닝거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상냥하고 간곡하게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친구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게는 축복이요, 그래서 당신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느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십시오. 
아무쪼록 자유로우십시오. 
아무쪼록 사랑하십시오. 
아무쪼록 사랑받으십시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을 알아차리십시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십시오. 
아무쪼록 성인들과 천사들의 기도와 표양으로 풍요로워지십시오. 
아무쪼록 당신과 내가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당신의 재능과 능력과 소망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마음과 당신 둘레에 항상 기쁨과 평화가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축원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느님의 사랑어린 가호가 당신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느님의 손길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 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모든 행위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신이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 동안 말없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그대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사랑의 탐색」중에서- 

 


